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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부분의 민간기업은 정년을 55세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정년도 채우지 
못하고 50세를 전후해서 조기퇴직하는 직장인도 많다. 이에 반해 지금은 60세로 되어있는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이 2013년 부터는 매 5년씩 1살씩 늦춰질 예정이다. 2033년부터는 65세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직장에서 퇴직을 한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때까지의 

소득공백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이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노후생활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특히 이시기에는, 직장을 떠나 소득은 줄었는데도, 자녀교육 및 결혼자금, 병원비, 노부모 부양자금 

등으로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잘 알지도 못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만약, 실패라도 하는 날이면 현역시절의 중산층에서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조급증을 견디지 못해 성급한 선택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해서 다소라도 근로소득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따라서 재취업 노력은 노력대로 하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때까지의 소득공백기간을 일정 부분 메워줄 수 있는 징검다리 소득원이 필요하다. 현역시절에 

준비해둔준비해둔 징검다리 소득으로 매달 생활비의 일부라도 충당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 재취업하거나,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일로 창업을 해서, 성급한 선택에서 

생기는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사소한 비용이라도 꼭 필요한 것인지 따져보고 지출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가족경영 

기업의 효율성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오너들이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에서는 당연하게 지불하는 경비까지도 아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큰 조직에 근무하다 

재취업하는 사람들은 특히, 물정 모르고 낭비한다, 는 말을 듣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젊은 후배들에게 경쟁자가 아니라 조언자로 비치도록 하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재취업한 
회사에서 후배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자신의 인맥이나 경험을 통해 해결해주면 고마워하기는 커녕 

오히려 경계의 눈초리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내 무능이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저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공적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고 소리 없이 도와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자료작성 같은 사소한 

일까지도 스스로 해결해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비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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